
정치 > 정치일반

하정우·박민식·한동훈, 같은날 개소식…부산 북갑 3 파전 가열

등록 2026.05.10 19:01:21

[부산=뉴시스] 하경민 기자 =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0일 부산 북구의 한 건물에서 자

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'북구의 미래'라고 적힌 배턴을 넘겨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

있다. 2026.05.10. yulnetphoto@newsis.com

[부산·서울=뉴시스] 이승재 전상우 기자 = 6·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

민의힘 후보,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0일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.

하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부산 북구 구포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"지금이야말로 북구가 다시 출발할, 북구 발전을 위한 골든

타임"이라고 말했다.

이어 "AI 시대에는 먼저 방향을 잡고 빠르게 실행하는 도시가 앞서가게 돼 있다. 북구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"며

"교육, 돌봄, 일자리,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문제 등 북구 앞에 놓여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해결할 것"이라고 했

다.

또한 박 후보와 한 후보를 견제하면서 "저는 쌈박질하러, 정치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"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"북구를 이용해서

자기 이름 알리고 발판 삼아 온 사람도 아니다. 저는 일하러 왔고 성과를 만들러 왔다"고 했다.

하 후보의 개소식에는 부산 북구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함께했다. 공동명예선대위원장인 김영춘 전 해

양수산부 장관과 김영진 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.



[부산=뉴시스] 하경민 기자 =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부산 북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박민식 부산 북

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, 박 후보 등과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. 2026.05.10.

yulnetphoto@newsis.com

보수 진영 후보로 분류되는 박 후보와 한 후보의 개소식은 같은 시간인 오후 2시에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연출했다.

박 후보의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. 여기에 권영세·김기현·나경원·안철수·

이헌승·조배숙 의원 등 중진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,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량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.

장 대표는 "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

야 한다"고 했다. 송 원내대표도 한 후보 겨냥해 "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다"고 했다.

박 후보는 "떴다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이 북구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. 이것은 북구 주민을 무시하

는 것이다. 경상도 말로 알로 보는 것"이라며 "가짜 북구 주민,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,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

움"이라고 말했다.

이어 "누가 진짜 보수인가. 내부 총질하는 보수, 유아독존적인 보수 그런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하고 이 낙동강 방어선을 박민

식 같은 확실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겠다"고 했다.



[부산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한동훈 무소속 6·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가 10일 부산 북구 선거 캠프에서 열린

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서병수 명예선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. 2026.05.10. myjs@newsis.com

한 후보의 개소식은 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보로 10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.

당초 한 후보의 개소식에는 친한(친한동훈)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, 한 후보의 뜻에 따라 의원들 대신 지역

주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. 부산에 지역구를 둔 친한계 의원들은 박 후보의 개소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.

한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소개하고, 이들이 한 명씩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 자리에는 한 후보의 아내인 진은정 변

호사와 얼마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.

서 전 의원은 "누구보다도 가장 국민의힘 후보다운 후보"라며 한 후보를 치켜세웠다. 그러면서 "박민식 후보가 나와 있지만 그

분보다도 정통 보수의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"라고 했다.

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와 세를 과시한 것과 관련해 "지역 주민의 삶을 듣는 것과 세 과시 중

무엇이 더 중요한지 시민들이 판단할 것"이라며 "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"고 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russa@newsis.com, swoo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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